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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주변인을 통해 접한 자해 경험이 

청소년 자해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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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이 미디어와 주변인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사회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비

자살적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3∼19세 

청소년 80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청소년 중 47.8∼81.8%가 미디어

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고, 28.6%∼58.7%가 주변인을 통해 비자살적 자

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미디어 유형 중 인

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비자살적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유튜브, 노래가사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이 높았다. 또한, 주변인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비자살적자해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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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19만 

33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

소년의 자해․자살시도 비율이 2012년 11.4%

에서 2021년 18.2%까지 증가하였다(질병관리

청, 2023).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되었으

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고립된 

환경, 가중된 학업 스트레스 등은 청소년의 

자살, 자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Tang et al., 2023).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 자해, 우울, 불안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하며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책 추진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은 학문적으로 구분

되는 개념으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비자살적 자해는 죽고자 하는 의도 없

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Nock, 2009). 자살은 비자살적 자해와 달리 죽

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행위이며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된다

(Harwood & Jacoby, 2000). 두 행동은 행동의 

의도, 빈도, 치명성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지

만, 일각에서는 자살의 의도가 없는 자해일지

라도 자살과 공발할 수 있다는 관점이 보고되

고 있다(Harris & Ribeiro, 2021). 예컨대, 한 연

구에서는 친구나 가족의 자살시도나 자살로 

인한 사망에 노출된 학생들이 자살시도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자해를 할 위험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Chan et al., 2018). 이처럼 비자살

적 자해와 자살은 공통된 요인으로 인해 발생

하기도 하며 상호 간 연관성을 갖는 행동이므

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성연 

등, 2023).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자살

생각, 자살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용어의 간명

성을 고려하여 ‘비자살적 자해’를 이하 ‘자해’

로 통칭하고자 한다.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자해의 위험요

인들을 포괄하여 자해가 유발되는 기제를 설

명한 통합적 이론 모델(Nock, 2009)에서는 자

해의 위험요인을 일반적인 위험요인과 특정위

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위험요인은 

자해, 음주, 섭식, 위험한 성행동과 같은 부적

응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며, 특정위험요

인은 여러 부적응적 행동 중 자해를 선택하도

록 하는 요인을 뜻한다. 특정위험요인은 여러 

가지 가설로 제시되는데, 그 중 사회학습가설

은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을 수용하여 

개인내적 및 대인관계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

이 자해에 노출(exposure)될 경우 모델링을 통

해 자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개

인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해를 접하게 될 경

우 감정의 전염성, 동조 압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서와 행동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해를 실제로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렇듯 개인이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자해를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는 현

상을 Zelkowitz 등(2017)은 ‘자해의 사회적 노출

(Social Exposure to Nonsuicidal Self-Injury)’로 정

의하였다.

자해의 사회적 노출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청소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조

동기가 높아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으

로 자해, 자살 행동을 학습하고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Lewis et al., 2012). 실

제로 자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유행하

게 된 후 상담 현장에서 자해, 자살 위기 청

소년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Lee et al., 

2023). 온라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을 통해 자해

를 직, 간접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자해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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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여 실제 자해를 실행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Hasking et al., 2013). 

자해의 사회적 노출과 관련된 연구를 개관

한 Steele(2023)의 연구에서는 비임상군 청소년

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회적 노출 연구 7편을 

살펴보았는데, 7편의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

구들에서 주로 주변인 중 친구가 자해에 미치

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왔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해의 사회적 

노출과 관련한 16편의 연구를 문헌 고찰한 

Jarvi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정신과적 증상 혹

은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특정 개인이 자해 

관련 정보에 노출될 경우 자해가 유발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자해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사회적 

노출의 영향에 대해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

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미디어와 

주변 대인관계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

는데, 반해 기존 연구들은 친구, SNS와 같은 

요인만을 특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이

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

이 있다. 이에 Steele(2023)은 친구, SNS와 더불

어 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미디어, 주변 대인관계 양상을 지속적으로 살

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노출을 측

정할 시 실태문항을 활용하여 문항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

째, 자해와 자살이 구분된 개념임에도 불구

하고(APA, 2022)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

본 자해 노출은 대부분 자해(self-harm)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확인된 정보가 비자살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살성 정보와 혼재되어있

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

내에서 자살 정보는 ‘자해 유발 정보’로, 자해 

정보는 ‘잔혹, 혐오 정보’로 분류되고, 이에 따

라 규제 방법도 다른 만큼 차등을 두고 관리

를 해야하기 때문에(이정헌, 2023) 이를 구분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해와 자살

이 공통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연관될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해의 사회적 노출이 자해뿐만 아니라 자살

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사회적 노출 척도(Zelkowitz 

& Cole, 2014)를 통해 사회적 노출의 세부적인 

유형을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설문에 자해를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해 행동’임을 명시하여 자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해의 사회적 노출이 자해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적 노출은 크게 미디어와 주변인을 통

해 이루어지며, 이를 세부적인 유형과 방법으

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Zelkowitz et 

al., 2017). Zelkowitz 등(2017)은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으로 인터넷과 블로그, 노

래가사, 영화, 뉴스, TV를, 주변인을 통해서는 

친구 혹은 친한 사람을 알거나 자해를 직접 

목격하거나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을 통해 자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미

디어 유형은 다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인 인

터넷, 블로그, SNS, TV와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인 노래가사, 영화, 뉴스로 구분할 수 있

다.

우선 인터넷, 블로그, SNS, TV와 같은 매체

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정보를 습득하고 공

유하며, 최신 유행을 접하고 친구 관계를 유

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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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나 자살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자해 이력이 있는 청소년은 자해 이

력이 없는 청소년보다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Heath et al., 2010). 또한, 인

터넷에서 자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이를 본 적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해 생각이 1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Mitchell et al., 2014). 블로그와 같은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해 이야기를 읽고 스토

리텔링이 되었을 때는 자해가 강화되거나 자

해가 일반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Lewis & Baker, 2011), 특히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자해가 정서적 고통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행위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

다(Whitlock et al., 2009a). 이와 더불어 SNS는 

개인의 고민과 감정을 표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자해 경험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자해를 접함으로써 자해와 자살행동

의 위험도 존재할 수 있다(Daine et al., 2013; 

Tseng & Yang, 2015). 청소년 연구에 따르면, 

자해 집단은 비자해 집단보다 SN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자해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검색하

는 경향이 있으며(김소정, 고그림, 2020), SNS의 

자해 인증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컨텐츠는 자

해, 자살 행동을 유발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Brown et al., 2018; Whitlock et al., 2009a). 또한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자해, 자살, 성폭력 등

의 자극적인 정보가 포함된 TV시리즈가 루머

의 루머의 루머(13 reasons why)’가 방영된 이후 

심각한 자해와 자살 행동이 증가했으며(Plager 

et al., 2019; Sinyor et al., 2019), 약물 과다 복용 

장면을 담은 TV 프로그램 방영 후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17% 증가한 사례도 있다(Hawton 

et al., 1999). 청소년의 15.1%가 TV 프로그램에

서 자해를 알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Nixon et 

al., 2008)에 비추어봤을 때, 자해를 다룬 TV 프

로그램이 실제 자해, 자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유형인 노래가

사, 영화, 뉴스에서 다뤄지는 자해 또한 자해,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

년 방영된 고등학생이 출연한 방송에서 자해

의 흔적을 바코드에 비유하여 자해 경험을 담

고 있는 음원이 공개된 후 청소년 자해와 자

살문제가 급증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보고되었

다(Lee et al., 2023). 영화의 경우, 자해를 주제

로 한 영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고 있는데, 

자해를 주제로 한 영화를 자주 접할수록 자해

시도와 더욱 심각한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

(Lewis & Seko, 2016). 반면, 자해를 주제로 한 

영화에 노출되는 것이 자해 가능성 혹은 빈도

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어(Hasking & 

Rose, 2016),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자해 내용이 자해,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또한 확인되고 

있다(Pirkis, 2009).

주변인을 통한 노출은 주변인 유형과 노

출되는 방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해를 접할 수 있는 주변인 유형

으로는 대표적으로 친구, 친한사람이 있다

(Zelkowitz et al., 2017). 친구는 사회적 학습 및 

모델링을 통해 그들의 행동,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박경은, 이동훈, 

2024). 특히 청소년들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위

에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 자해를 효

과적인 대처 전략으로 인식할 위험성이 높다

(Nock,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71.6%의 청

소년에게는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었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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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하는 청소년에게는 자해하는 친구가 있

을 가능성이 높았다(Hasking et al., 2013; Vitor 

& Klonsky, 2018). 또한, 절반 이상의 참여자

는 친구와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

이 있었다(Victor & Klonsky, 2018). 중요한 것

은,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자해를 하

도록 제안하거나, 친구의 자해 사실이 자신에

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나 친구와 함께 

자해를 한다고 보고한 참여자는 거의 없었지

만(Victor & Klonsky, 2018), 자해를 하는 친구

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더 자주 자해를 하며 보다 심각

한 자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Schwartz-Mette & 

Lawrence, 2019; Victor & Klonsky, 2018). 즉, 

청소년은 자해를 하는 친구와 친한사람을 모

방하여 자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을 경우 자해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해집단에 속할 확률

이 2.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sking & 

Rose, 2016). 

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 대인관계에 대

한 연구는 비교적 다수 확인할 수 있는 데 반

해,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상과의 어떠한 상호

작용이 자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주변인을 통해 노출

되는 방법의 유형은 주로 자해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거나 누군가 자해를 하는 장면을 목격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Zelkowitz et al., 

2017). 청소년 사이에서 자해가 유행하면서 자

해는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이 지닌 행동이 아

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서 자해에 대한 대

화가 더욱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자해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눌수록 자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sking et al., 2013). 또한, 타인의 

자해 상처를 보는 것만으로 자해가 발생할 확

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Prinstein et 

al., 2010)에 비추어봤을 때, 자해를 직접 목격

하는 것 또한 자해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인을 통해 

자해를 접하는 방식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연구

에서는 친구나 가족의 자해에 노출되었던 사

실이 이후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어(Mars et 

al., 2019)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의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과 양상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해와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관련 미디어 유형은 무엇

이며,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해와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관련 주변인 유형은 무엇

이며,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 주 사용자가 9세에서 24세 이하이

며 청소년 비율이 90% 이상인 애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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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집하였다. 본 설문이 만 19세 미만 청

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자해, 자살 문항

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팀은 자료수

집에 있어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우선 본 설문은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진행되었다. 청소년과 

보호자는 청소년이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설

문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연구참

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았다. 또한 

설문응답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경

우 즉시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인근 청소년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연구참여

에는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상품권으로 

전환 가능한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자

료수집은 2022년 3월∼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

아(SKKU 2021-12-012-001)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총 1,128명이 참여하였고, 996명

(88.3%)이 최종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다. 이 

중 모든 응답을 하나의 번호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 16부, 동일한 사람이 설문에 

중복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7부를 제외하

고 963명의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이 중 만 

13~19세에 해당되는 804명의 자료를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

자해 기능 척도(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 Mutilation [FASM])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loyd 등(1997)이 개발하

고 권혁진(2014)이 번안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비자살적 자해 척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비

자살적 자해의 방법과 방법별 빈도, 치료여부

를 확인하는 문항, 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 자

해 시점 등 자해 행동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세 번째 부분은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이유 

및 목적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의 방법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

용하여 자해 방법이 한 가지 이상일 경우 자

해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DSM-5-TR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

내 자해 경험이 있는 참여자만을 비자살적 자

해 집단에 포함하였다(APA, 2022).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자살을 생각

하거나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나요?’, 

‘자살 시도한 적이 있나요?’의 문항에 예, 아

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에 응답한 경

우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마지막으로 시도

한 시점을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예’에 응답하고 12개월 

이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된 참여자만을 각 집단에 포함하였다. 

비자살적 자해의 사회적 노출 척도(Social 

Exposure to Nonsuicidal Self-Injury Scale 

[SENS])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해 사회적 

노출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Zelkowitz와 Cole 

(2014)이 제작한 비자살적 자해의 사회적 노출 

척도를 김지윤(201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SENS는 총 10문항으로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을 측정하는 5문항과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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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해 노출 수준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청

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Luxton et al., 

2012)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11문항으로 비자

살적 자해의 사회적 노출의 수준을 측정하였

다. 또한, 기존 인터넷 문항을 인터넷, 블로그, 

SNS로 수정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양방향

적인 특성을 지닌 미디어를 포괄하여 설문하

고자 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친한 사람 중에 

자해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에

서 여러 형태의 자해를 본 적이 있다’가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에서 자주 있다(4점)

까지 4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해 노출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Zelkowitz 등(201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 수

준이 .85,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이 .79

로 나타났으며, 김지윤(2019)의 연구에서는 각

각 .87,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 일

치도는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이 .85,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이 .85로 나타

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해의 사회적 노출이 자해와 자

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1.0과 Mplus 8.0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자해, 자살생각, 자살

시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자해비자살 집단은 자

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모두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다. 자해 집단은 자해 경험은 있으나 

최근 1년 이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집단이다. 자살생각 집단은 1

년 이내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으며, 자해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시도 

경험은 없다고 보고한 집단이다. 자살시도 집

단은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여부 관계없이 

1년 이내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집단이다. 본 연구는 자해와 자살 행동이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Harwood & 

Jacoby, 2000)에 기반하여, 스펙트럼에서 가장 

치명적인 경험과 의도를 기준으로 각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을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

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분

석에 앞서 SENS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 Mplus 8.0 프로그램 및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Hu와 Bentler 

(1999)의 제안에 따라 　값, TLI 및 CFI .90 

이상, RMSEA .10 이하의 기준으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넷째,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별 자해 

노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 때, SENS 척도에서 4점 리커트 

응답범주 중 2점(드물게) 이상에 응답했을 경

우를 포함하여 해당 유형을 통해 자해에 노출

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

로, 사회적 노출의 유형이 자해 집단, 자살생

각 집단, 자살시도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인구사회학적 변

인이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성별, 연령, 교육기관, 거주형태, 경제적 수준

에 따른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단 간 차

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경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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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B) S.E. t

미디어 노출

2. 인터넷, 블로그, SNS .86(1.00) .03 35.32***

3. 노래가사 .72(.84) .02 33.78***

4. 영화 .77(.89) .02 35.97***

5. 뉴스 .76(.88) .02 35.98***

6. 유튜브 .76(.89) .02 40.33***

7. TV(예: 영화나 뉴스, 유튜브를 제외한 시트콤, 드라마, 연속극 등) .82(.95) .02 44.03***

주변인 노출

1. 친한 사람 중 자해를 했거나 하는 사람이 있음 .77(1.00) .03 31.19***

8.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음 .75(.97) .02 30.44***

9.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TV, 스마트폰, 영화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74(.96) .03 25.98***

10. 다른 사람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그 사람이 자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80(1.04) .03 31.24***

11.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88(1.14) .02 42.47***

***p < .001.

표 1. SEN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를 통제변인

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보정된 상태의 교차

비(adjusted OR)와 신뢰구간(95% CI: 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다. 

결  과

SENS의 2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SENS의 2요인 구조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df=43), = 581.00, CFI=.93, 

TLI=.95, RMSEA=.13(90% CI .03∼.12)으로 나

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를 적용

하여 CFA의 결과에서 오차 간 상관이 높은 

문항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다시 분석을 실시

하였다. 문항 간 공분산은 요인 내 측정 오차 

간 수정지수가 30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를 기

준으로 하였고, 그 결과 1번과 8번, 2번과 4, 

5, 7번, 10번과 11번 문항에 공분산을 추가하

였다. 문항 간 공분산을 고려한 SENS의 2요인 

구조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df=42), = 

361.91, CFI=.96, TLI=.97, RMSEA=.09(90% CI 

.08∼.10)로 수용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

었다. 문항의 요인부하량(β)은 .72∼.88로 Ford 

등(1986)이 제시한 기준인 .40 이상을 충족하

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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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집단

(N=804)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n=657)

n(M) %(SD) n(M) %(SD)

성별
남 72 9.0 48 7.3

여 732 91.0 609 92.7

연령(만) (15.0) (1.6) (15.0) (1.6)

재학 중인 

교육기관

초등학교 재학 11 1.4 8 1.2

중학교 재학 448 55.7 370 56.3

고등학교 재학 289 35.9 232 35.3

대학교 재학 21 2.6 16 2.4

학업중단 23 2.9 22 3.3

기타(홈스쿨링 등) 12 1.5 9 1.4

거주 형태

양부모 거주 561 69.8 460 70.0

한부모 거주(편부/편모) 154 19.2 127 19.3

조부모 거주 27 3.4 23 3.5

친척집 거주 8 1.0 5 0.8

보호기관/시설 거주 4 0.5 4 0.6

기타 50 6.2 38 5.8

가구의 

경제적 수준

중산층 이하 90 11.2 69 10.5

중산층 513 63.8 411 62.6

중산층 이상 201 25.0 177 26.9

정신과 치료 경험
있음 171 21.3 160 24.4

없음 633 78.7 497 75.6

심리상담 경험
있음 399 49.6 359 54.6

없음 405 50.4 298 45.4

표 2.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804)

기 위해 실시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는 전체집단과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전체 804

명의 연구참여자 중 자해 및 자살 이력이 있

는 연구참여자는 657명으로 81.7%의 참여자가 

자해,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전체집단에서 남성이 72명(9.0%), 여

성이 732명(91.0%),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에

서 남성이 48명(7.3%), 여성이 609명(92.7%)으

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평균

연령은 전체집단과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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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n(%)

미디어 노출

인터넷, 블로그, SNS 658(81.8)

뉴스 565(70.3)

노래가사 492(61.2)

유튜브 465(57.8)

영화 462(57.5)

TV 384(47.8)

주변인 노출

친한 사람 중 자해를 했거나 하는 사람이 있음 472(58.7)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458(57.0)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음 452(56.2)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370(46.0)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230(28.6)

주. 사회적 노출 척도의 각 문항에서 대해 ‘전혀 없음(1점)’을 제외한 2~4점에 응답한 사람들의 빈도임.

표 3. 자해 사회적 노출의 유형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N=804)

모두 15.0세였다. 재학 중인 교육기관은 전체

집단과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각각 중학교 

재학이 448명(55.7%), 370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재학, 학업중단, 대학교 재학, 

홈스쿨링 등 기타, 초등학교 재학 순으로 나

타났다. 거주형태는 전체 집단,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각각 양부모 거주가 561명(69.8%), 

460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거주, 

기타응답, 조부모 거주, 친척집 거주, 보호기

관/시설 거주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중산층이 513명(63.8%), 411명(62.6%)으

로 가장 많았고, 중산층 이상, 중산층 이하 순

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참

여자는 전체 집단,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각각 171명(21.3%), 160명(24.4%), 심리상담 경

험은 399명(49.6%), 359명(54.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하여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에 따른 빈도분석

을 수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미

디어 노출 유형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인터

넷, 블로그, SNS를 통해 자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658명, 81.8%). 그 다음은 뉴스, 노래

가사, 유튜브, 영화, TV 순으로 나타났고, 빈

도는 각 565명(70.3%), 492명(61.2%), 465명

(57.8%), 462명(57.5%), 384명(47.8%)으로 나타

났다. 

주변인 노출 유형 중에서는 가장 많은 청

소년이 친한 사람 중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

어 자해를 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472명, 

58.7%). 이어서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458명, 57.0%),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음

(452명, 56.2%),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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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370명, 46.0%), 누

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경험(230명, 28.6%)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해비자살 집단, 자해 집단을 준거집단

으로 설정하여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

향을 미치는 미디어 및 주변인 노출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비자

해비자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미디어노출 유형 중 인터넷, 블로그, SNS에서 

자해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해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54, 

95% CI 1.03-2.30),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

(adjusted OR 1.70, 95% CI 1.29-2.23),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70, 95% CI 

1.27-2.27)이 유의하게 높았다. 유튜브에서 자

해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45, 95% CI 1.01-2.08)이 유의하게 높았고, 노

래가사에서 자해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38, 95% CI 

1.02-1.87)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변인 노출 

유형 중에서는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

이 나눌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

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94, 95% 

CI 1.29-2.91)과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

(adjusted OR 2.69, 95% CI 1.79-4.06)이 유의하

게 높았다. 

자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자

해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미디어 및 주변인 노출 유형은 확인되

지 않았고,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

이는 주변인 노출 유형으로는 자해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눔이 확인되었다(adjusted OR 1.90, 

95% CI 1.18-3.08).

논  의

본 연구는 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

어 및 주변인을 통해 접한 자해 경험이 청소

년의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해, 자살

생각, 자살시도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관련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별 자해 노출

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의 청소년

이 미디어 유형 중 인터넷, 블로그, SNS, 뉴스, 

노래가사, 유튜브, 영화를 통해, 주변인 유형 

중 자해를 하는 친한 사람이나 친구가 있고,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통해 자해

를 접하게 되었다. TV, 자해를 한 사람과 자

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경험은 각각 47.8%, 46.0%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고,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경험은 28.6%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Zelkowitz 등(2017)이 청소년을 대상으

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중 24∼71%가 

미디어를 통해, 5∼45%가 주변인을 통해 자해

를 자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출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직접적으

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실태결과를 

통해 청소년 사회에서 미디어나 주변인을 통

해 자해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의 필

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자해 집단, 자살생각 집단, 자살시도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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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디어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

해 자해에 자주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

단에 비해 자해 집단에 속할 확률이 1.54배,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 1.70배, 자살시

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1.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블로그, SNS와 같은 

미디어 유형이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Nesi et al., 2021; Pritchard et al., 2021). 

인터넷, 블로그, SNS는 미디어 및 주변인 유

형 중 유일하게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

단 모두에 영향을 미친 유형이었다. 이를 통

해 청소년에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특성을 지

닌 미디어가 자해 및 자살행동을 유발하는 데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인터넷, 블로그, 

SNS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사용률이 높은 매체

이며, 익명성을 보장받고 청소년들이 자해 경

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Lewis et al., 2012). 예컨대, 인터넷 웹사이트에

서는 자해 방법,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는 방

법 등이 공유되어 자해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Lewis & Baker, 2011; Tseng & Yang, 

2015). 이와 유사하게 블로그는 점차 특정 주

제에 대한 지식공유, 일기작성, 네트워크 구

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자해

와 관련된 내용이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

(Dekmezian, 2015; Smith & Anderson, 2018). 

Margherita와 Gargiulo(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자해 블로그 사용자들은 자신의 감정, 자해행

동의 원인, 자해 후 느끼는 고통과 감정들을 

상세히 기록할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지 않

기 위해 자해를 시도한다는 등 자살에 관한 

주제를 함께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서도 자해 흉터, 상처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

나 자해에 대한 생각, 고통스러운 정서들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된 청

소년은 자해를 모방하게 될 수 있다(박세훈, 

유금란, 2021; Brown et al., 2018). 더불어 SNS

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해 경험을 공유

한 후 즉각적으로 인정과 공감을 받을 수 있

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자해를 인증한 사진 속

의 상처가 깊을수록 더 많은 댓글과 공감적 

반응이 나타났다(Brown et al., 2018). 자해를 통

해 대인관계에서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가 높은 것은 자살을 예측하는 요

인이 된다는 점(이동귀 등, 2016)에 비추어봤

을 때,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자해를 공

유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자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에서 자

해에 자주 노출될수록 자해 빈도가 증가하고

(Zhu et al., 2016), 자해 빈도가 증가할수록 자

해를 시도하는 방법이나 이유가 다양해져 자

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Steakley-Freeman & 

Whitlock, 2016). 따라서 인터넷, 블로그, SNS 

상에서 자해 컨텐츠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자해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자해에 자주 노출될수록 비

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집단에 속

할 확률이 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

브는 다른 매체에 비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

해를 묘사하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데, 자

해를 치명적으로 묘사한 영상은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Luxton et al., 2012; 

Robert et al., 2015)에서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의 자해 관련 시각적 컨

텐츠는 강한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고(Jacob et 

al., 2017), 각성수준을 높여 자살행동을 유발

할 수 있다(Houts et al., 2006). 특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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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상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

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서 자해에 대한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살시도와의 연관성

을 나타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래가사를 통해 자해에 자주 

노출될수록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1.38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래가사에서 자해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Whitlock et al., 2009b). 

노래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정서적 유대감

을 형성 및 강화하며, 성찰과 삶의 경험에 대

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Nagaishi & 

Cipullo, 2017). 또한 일부 노래의 가사는 동질

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Juslin et al., 2010). 실제로,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한 TV 프로그램에서 자

해와 관련된 노래가 공개되면서 방영된 2018

년 3월 말 전후 아동,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 내원이 유의미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Lee et al., 2023), 이는 

노래가사를 통한 자해노출이 청소년의 자살시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

한 맥락을 가진다. 

한편, 유튜브와 노래가사의 경우 자살시도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으나 자해,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자해의 사회적 노출 척도는 자해

를 접할 수 있는 유형과 빈도를 중심으로 구

성되어 각 유형이 지닌 특성과 어떠한 특성이 

자해,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유튜브와 노래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

해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경

험하여 자살시도로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심

층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V, 영화, 뉴스를 통해 자해에 노출되

는 것은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TV, 영화, 뉴스와 같

은 미디어 유형은 소셜 미디어와 달리 일방향

적인 형태의 특징을 지니는데, 앞서 논의한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인터넷, 블로그, SNS와 

같은 양방향적인 특성을 가진 미디어 매체를 

통한 자해 노출이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자해

와 자살생각 및 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래가사의 

경우 일방향적인 특성을 지닌 미디어임에도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는 본 연

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각 미디어가 지닌 

특성과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영화에서 자해를 하는 주인공과 자

신을 동일시할 수록 자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Hasking & Rose, 2016)를 

고려해봤을 때, 미디어에서 자해를 접하더라

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에 따

라 자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 유형을 살

펴보면,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눌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 1.94배,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

률이 2.69배 높고, 자해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에 속할 확률이 1.9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것이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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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정보가 어떻게 이야기 되고 확산되는지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해와 

자살행동이 표면상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유사해(Klonsky et al., 2013) 자해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자해가 자

살시도의 일환으로 오인될 수 있다. 또한, 자

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자해에 대한 오해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게 만들고 소외감, 

낙인, 수치심, 죄잭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자해행동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낙인을 찍는 

태도는 자살시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Park et al., 2021)에서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

다.  

반면, 자해를 하는 사람들과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

해 집단 내에서 자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심각한 자해와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Hasking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자해 자조집단을 이루는 경우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자해를 대

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Boyce et al., 2018). 

그러나, 청소년들이 비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경우, 어른

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해를 은폐

하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더 심각한 자해,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Long, 2018).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

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해를 하는 친한 사람 및 친구가 있

거나 자해를 목격하는 경험은 자해, 자살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해를 하는 친한 사람 및 친구를 

알고(Prinstein et al., 2010; Schwartz-Mette & 

Lawrence, 2019; Syed et al., 2020), 자해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경험(Pitman et al., 2023)이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연구와의 연구설계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미디어 및 주변인 

양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기존 연구

에서는 미디어 혹은 주변인 양상 중 일부 요

인만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 및 

주변인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터

넷, 블로그, SNS, 유튜브, 노래가사와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자해 노출의 유형 중 자해,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미디어와 주변인 요인

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검

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소

년의 자해와 자살행동에 미디어와 주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블로그, SNS, 

유튜브, 노래가사와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누는 것을 통해 자해에 노출될수록 자해와 자

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사회학습이론

은 직접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 

즉 모델링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Bandura, 1986). 특히 개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유사하다고 느낄 경우 타인

의 행동을 더 쉽게 모방하고 동일시할 가능성

이 높다(Hasking & Rose, 2016). 앞서 언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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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주변인이나 미디어를 통해 자해와 관

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접한 청소년

들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해나 자살

시도를 고통스러운 정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해나 자살시

도를 통해 주변으로부터 관심이나 공감을 받

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해 및 자살시도

를 보상받는 행동으로 인식하여 행동을 지속

하거나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주변인과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 이후 어떠

한 경로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최근 Hasking과 Rose(2016)는 개

인이 특정 행동에 대해 어떤 기대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주장한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 기

반하여 자해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개인

이 예상하는 기대인 비자살적 자해 기대가 자

해 행동에 미치는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자해를 통해 정서가 조절될 것이라는 기

대, 타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 등과 같은 자해 후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자

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미디어, 부모, 또래 등을 통해 자해 행동에 대

해 노출되었을 때 자해 행동으로부터 초래되

는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 개인의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asking & Rose, 2016). 이처럼 본 연구

에서는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지 못했으나, 자해 노출

이 자해 및 자살시도로 이어지기까지의 맥락

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이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

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였

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이 자해뿐

만 아니라 자살생각과 시도에 영향을 미쳐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자해에 대

한 예방과 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일례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국민 참여 자

살유발 정보 클리닝 활동’결과에 따르면 자해, 

자살 관련 정보 10건 중 7건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김우영, 

2019), SNS 상에서 자해, 자살 관련 게시물 삭

제와 같은 조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Fulcher et al., 2020). 또한 교내에서 자

살사안이 발생하면 위기관리위원회가 소집되

어 최소 2주 동안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여 자

살 위기 학생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고홍

월 등, 2019), 자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해가 학교 내 또

래집단에 대한 모방, 동조 경향으로 유행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해에 대한 체계

적이고 포괄적인 예방 및 관리 전략이 필요

하다. 이러한 예방 및 관리 전략의 차원에

서 학교에서는 다층적 지원 시스템

(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MTSS})을 활

용하여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예방

(자해 행동 인식 교육 및 대응전략 안내), 자

해 행동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위한 2차 예방

(소규모 집단상담 및 사회적 네트워크 파악과 

개입), 그리고 심각한 자해 행동을 보이는 학

생들을 위한 3차 예방(개별화된 집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직원에게 자해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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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를 인식하고 이를 보고하는 절차와 자해 행

동의 위험성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

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Wester et al., 2017).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

해 행동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대처 방식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해 행동의 확산을 막아 학생들의 심리적 안

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Wester et al., 2017). 이러한 접근들은 자해 행

동을 예방하고, 학교 내 자해가 유행처럼 확

산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해와 자살의 상담 및 치료 현장에서는 청

소년기 미디어 사용과 대인관계는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미디어 사용과 대인관계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내담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많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안전한 미디어 사용을 위해 청소년

들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

보인지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Steele et 

al., 2022). 자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해에 대한 컨텐츠

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러한 컨텐츠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컨텐츠에서 편

향되거나 강조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무엇일 

것 같은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진행될 수 있

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해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

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해 혹은 자살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인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해 내담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돌

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색

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을 확인했으나, 각 유형이 지

닌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질적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사회적 노출 척도는 단순히 노출 

수준을 측정했으며,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이 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은 이루

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

한 노출 수준을 넘어, 노출된 유형에 따라 개

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심층적

인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

구로 진행되어 주변인 및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과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간 인과 관

계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주변인 및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이 자

해, 자살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하며,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은 여성의 비율이 높

아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통해 본 

연구결과가 반복검증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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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xposure to non-suicidal self-injury (NSSI) on NSSI, suicidal ideation 

(SI), suicide attempts (SA) among 804 youths aged 13 to 19. Frequency analysis showed that 47.8% to 

81.8% of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NSSI through media and 28.6% to 58.7%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frequent exposure via the internet, blog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SNS) wa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NSSI, SI, and SA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More frequent exposure to NSSI via YouTube and music lyrics wa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in the SA group compared to the NSSI group.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requent 

discussions about NSSI were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in the SI and SA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in the SA group compared to the NSSI group.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Youth, Non-Suicidal Self-Injury,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Social Exposure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4, 1735-1757


